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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시티 허봉재 신임 대표이사 공식 취임 

▶ 에이치시티 설립부터 5G 시험인증 사업 성장 이끈 창립멤버, “글로벌 사업 박차” 

 

<2021-04-01> 시험인증·교정산업 선도기업 에이치시티(072990)는 1일 허봉재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

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봉재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사내 인적자원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성과에 대한 바른 평가와 

적절한 보상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새로운 경영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선임된 허봉재 대표이사는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 현대전자산업 출신으로 지난 2000년 이수찬 

전 대표이사와 함께 에이치시티를 설립한 ‘창립멤버’ 중 한 명이다. 사업 초기부터 인증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해 무선통신 부문 시험인증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이끌었으며, 특히 통신환경 변화에 발

맞춘 5G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신규 대표이사 선임 배경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 결정이 주목된다. 그간 대표이사

직을 맡은 이수찬 사내이사가 신설된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회사는 두 직책을 분리해 이사회

의 독립성과 효율성, 경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에이치시티 허봉재 대표이사는 “기업이 지속 성장을 실현하려면 세계로 나가야 하며, 국내에서 경쟁우

위를 점했듯 세계 시장에서도 일류의 역량과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 트

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고객 창출, 해외 지사 설립 등 해외 사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